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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okmark: _GoBack]다이앤 애먼스는 무용가, 안무가, 강사로 활동하며 예술가/예술강사의 역량 강화 및 멘토링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또한 웰빙을 위한 예술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평가하는 컨설턴트이기도 하다. 다이앤은 커뮤니티 댄스를 위한 재단인 피플 댄싱의 협력 예술가로 피플 댄싱에서 매년 개최하는 여름학교의 교육자로 활동하고 있으며, 일본 오사카의 일본 현대 무용 네트워크가 진행하는 커뮤니티 댄스 입문 과정을 책임지고 있다. 또한 다양한 지역 사회에서 무용 프로젝트를 진행해 왔고, 영국 내 무용 예술가뿐 아니라 교육, 예술, 보건, 사회복지 분야의 활동가들을 교육해 왔다. 다이앤은 노인들과 함께 활동하는 다양한 배경의 사람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무용을 즐길 수 있도록 위험 요소들을 평가하고 무용을 처음 접하는 노인들에게 적절한 접근 방법들을 공유한다.  
다이앤은 커뮤니티 댄스의 선구자 중 한 명으로 그녀가 집필한 ‘커뮤니티 댄스 입문(An Introduction to Community Dance Practice, 2008)’과 ‘나이와 무용: 노인과 커뮤니티 댄스(Age and Dancing: Older People and Community Dance Practice, 2012)’는 영국과 해외에서 인정받는 커뮤니티 댄스 학부 과정의 필독서이다. 그녀가 개발한 온라인 교육 프로그램 ‘노인과 함께하는 무용: 입문(Introduction to Leading Dance with Older People)’은 노인과 함께 하는 무용 수업을 계획할 때 고려해야 할 여러 가지 이슈들을 생각해보고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 교육 프로그램이다. 특히나 노인들의 건강과 관련하여 주의해야 할 점들을 누구나 쉽게 온라인으로 교육받을 수 있다.  
다이앤은 특히 세대 간 교류 프로젝트에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2세부터 83세까지의 참가자들이 함께 하는 ‘At My Age’라는 세대 간 교류 프로그램을 진행한 바 있다. 아이부터 노인까지 다양한 구성원들이 동등하게 프로그램에 기여하고 그 안에서 창의성과 서로에 대한 존중을 경험하는 과정이다. 세대 간 교류 프로젝트는 젊은 세대와 노인 세대가 서로에게 가진 편견과 고정관념을 버리고 포용적인 접근을 추구한다.
다이앤은 유럽, 호주, 뉴질랜드, 일본 등의 커뮤니티 댄스 전문가들과 협업해 왔고, 2017년 주한영국문화원이 주최한 창의적 나이듦 컨퍼런스에 초청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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